
■ 2023년도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지원심의 총평

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지원심의

ㅇ 회의일시 : 2022년 12월 1일 14:00~18:00

ㅇ 회의장소 : 서울 아트리움 호텔(종로) 컨퍼런스룸

ㅇ 심의위원(가나다순) : 김성한, 윤동희, 이용식, 정혜윤, 최윤우

본 사업은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계 담론 형성 기여를 목적으로 진행되

고 있으며, 세부적으로는 매체 발간지원, 비평연구, 학술행사, 디지털 활동 등 다양한 비

평 활동을 지원하여 동시대 공연예술의 가치와 담론을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

2023년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개

인, 전문매체 발간, 학술분야를 포함한 전체 48건의 신청 사업 중, 필수자료 미제출 등으

로 인한 행정결격사업 6건을 제외한 총 42건의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전수검토와 본 

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. 이 중 개인 비평 활동 지원으로 10개 사업(3천만 원), 전문매체 

및 연구/학술행사 지원으로 총 19개 사업(2억 7천만 원)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. 

심의에 앞서 전년과 달리 올해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으로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완화, 활

동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또한 공정보상체계 정

착을 위한 원고료 가이드 제시와 함께, 단체의 경우 자부담 10%가 의무적으로 적용된 바, 

심의과정에서도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 변경된 사업내용 역시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밝힙니

다. 

주요 심의 기준으로는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필수 자료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충

실성과 타당성, 실행역량의 전문성, 사업의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. 

공통적으로는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본 지원사업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, 추진 

예정인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, 사업 실행인력의 전문성이 확

보되어 있는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. 

또한 개인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개인의 비평 활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지속성과 구

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, 전문매체의 경우 제시된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의 확장성을 발견

할 수 있는지, 연간 사업으로서 예산계획 및 운영방향의 적절성은 물론, 해당 분야의 비평 

활동을 확산하는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 

학술행사로 기획된 사업의 경우 신청주체가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위주의 사업은 아닌

지, 사업내용이 동시대의 비평 담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인지, 참여자의 전문성 등

을 주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. 

마지막으로는 사업의 향후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, 배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, 해



당 분야 전반으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 

역시 주요 심의기준으로 삼았습니다. 

이러한 심의기준에 따라, 개인 선정자의 경우, 총 10개 팀으로 장르별로는 연극·뮤지컬분

야 4건, 음악분야 1건, 무용분야 2건, 전통분야 2건, 다원예술분야 1건 선정되었으며, 지

역별로는 수도권 6건, 비수도권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. 연극, 뮤지컬, 무용분야의 신청건

수가 높았던 반면, 전통예술과 음악, 다원예술분야는 전년과 유사하게 낮은 참여율을 보여 

아쉬움을 남겼습니다. 올해 개인분야는 창작과 공연형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공연예술의 변

화를 짚어내고, 다양한 표현양식에 대한 연구와 비평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들

이 선정되었습니다. 

 

전문매체, 비평·연구 및 학술행사 부문은 총 19개 팀이 선정됐으며, 장르별로는 연극·뮤

지컬 분야 4건, 무용분야 8건, 음악분야 4건, 전통예술분야 1건, 다원예술분야 2건이 선정

되었으며, 지역별로는 수도권 17팀, 비수도권 2팀이 선정되었습니다. 전문매체 및 학술분

야는 정액지원을 받는 개인과 달리, 매체별 예산지원이 상이한 만큼, 신청한 사업예산의 

적절성 및 장르별, 지역별 형평성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음을 밝힙니다. 

공연예술분야에서 비평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. 매년 새로운 창작방식

과 다양한 공연형식이 발견되고 있고, 펜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되고 

있습니다. 이러한 때에 동시대의 예술적 흐름과 경향을 짚어내고, 새로운 도전과 실험적 

활동을 목도하며, 예술적 담론을 확산시키는 비평분야가 활성화될 때 공연예술이 함께 성

장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. 

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강화되기 위해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이 필요하

며, 지역별 형평성 또한 선정건수 비율보다는 가점 방식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의견도 

많았습니다. 특히 단체 유형의 경우 지속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만큼, 신규 사업 및 단

체의 진입을 위한 개선 필요성 역시 향후 사업의 확산을 위해 더 깊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

의견도 제시되었음을 밝힙니다. 

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사업을 통해 건강한 공연예술비평 문화가 활성화되고, 

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져 공연예술계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

기대합니다. 

심의위원 일동


